
정신문화연구 여름호 제 권 제 호 통권 호2004 27 2 ( 95 ) pp. 3~28

硏究論文

세기 국어 표기의 단위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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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방향I.

훈민정음 은 음소에 대응되는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하여 음 이나 자音 字《 》

를 이룬다고 함으로써 음소 단위의 문자들을 음절 단위로 모아쓰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국어사 자료에도 음절에서 문장에 이르는 표기의 단위나 방법에

대해 언급한 기록은 없는 듯하다 그러므로 훈민정음 창제 후 음절에서 문장에

이르는 표기의 단위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헌을 통하여 표기의

국민대학교 부교수 국어학 전공

훈민정음 언해의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쳐서 음을 이룬다 와 훈민정음凡字必合而成音《 》 《 》

해례 합자해의 초 중 종 성이 합해져서 글자를 이룬다 등이 그 구체初中終三聲 合而成字ᆞ ᆞ

적인 내용이다 훈민정음 에서 음소 단위의 문자 운용에 대하여 음절 단위까지 한정하였는데 이《 》

는 훈민정음이라는 새 문자체계를 한자의 단위 중심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字

훈민정음의 특징에 대한 논의에서 음소 단위를 지나치게 강조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훈민정

음에서 음소 단위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자사적 의미를 갖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음절문자 형태소

또는 단어 문자와 동일한 관점에서 보면 각 문자 유형의 최소 단위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다 다른 유형의 문자와 대응되는 훈민정음의 특성을 논의하기 위해

서는 음소뿐만 아니라 음절 형태소나 단어 나아가 문장 단위의 표기에 이르기까지 훈민정음이

갖는 문자 표기로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훈민정음은 언ᆞ



기준이 적용되는 단위를 살펴보고 그 단위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표기 특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대국어 표기가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을 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기

국어의 표기 단위도 어절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세기 문

헌의 표기를 검토해 보면 대체로 사실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문헌에 나타나

는 리 이 용가 제 장 쏘리 소리 석     

보 등은 문장 성분이 되는 어절을 단위로 한 표기라고 할 수 없다 그러

므로 이러한 예들을 포함하여 세기 국어의 표기가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

어졌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세기 국어의 표기 원칙은 음소적 음절적 표기였던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져ᆞ

왔다 훈민정음이 음소문자이면서 음절 단위로 모아쓰도록 했다는 점에서 세

기 국어의 표기를 음소적 음절적 표기로 일견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음소ᆞ

단위의 문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쓰도록 했다는 점에서만 보면 현대국어 표기도

음소적 음절적 표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이기문ᆞ

에서는 음소적 음절적 표기를 좁은 의미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표면에 실ᆞ

현되는 음소를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그리하여 표면형에 충실히 대응되는 표기로

설명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음소적 음절적 표기 원칙은 세기ᆞ

문헌의 많은 표기 예들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마 마 니 니   

깊고 깁고 좇 거늘 좃 고 졷 조 맞나 맛 고 맏 마       

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세기 국어의 모든 표기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기 국어의 표기 원칙이 적용되는 단위를 살펴보고 표

기의 단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형태 음소론적 교체에서 드러나는 표기 특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장에서는 세기 국어 표기 단위를 구체적으로 살펴하Ⅱ

고 장에서는 표기 단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통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형태 음Ⅲ

어학의 여러 층위에서의 분절 단위가 훈민정음의 문자 표기 단위로 대응되면서 각 층위의 문ᆞ

자 표기는 그 하위 층위의 구성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내는 이중구조의 특징을 갖ᆞ

는다 이러한 이중구조의 특징은 다른 문자에서는 부분적으로만 갖춘 그리하여 한글만이 보여주

는 과학적이면서도 독창적인 특징이 아닌가 여겨진다 언어의 분절과 문자의 분절에 대해서는

를 국어 문장에서 음소까지의 분절 단위와 한글의 문자 표기의 대응 관계ᆞ

에 대해서는 김주필 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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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론적 교체 현상과 표기의 대응 관계를 통하여 세기 국어 표기의 특성을 구체

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로 훈민정음 창제 후에 나타나는 표기 원

칙에 관련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상 자료를 세기 중기 문헌에 국

한할 것이다

표기의 단위II.

다음에 제시하는 의 표기는 용비어천가 제 장이다《 》

뒤헤는모딘도 알 어드 길헤  

업던번게를하 히 기시니 

뒤헤는모딘 알 기픈모새 

열 어르믈하 히구티시니 

에서는 표면 음소 를 각 음소에 대응하는 문자로……ə ɨ ʦʌ

나타내되 뒤헤는모딘도 과 같이 음절의 핵을 구성하는 모음을 중심으……

로 그 선행 자음과 후행 자음을 결합하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음절 단위로 모아

표기하였다 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표기는 소리나는 대로의 표면 음소를

음절 단위로 모아서 썼기 때문에 세기 국어의 표기는 대체로 표면 음소와 표면

음절에 대응되는 특성을 보여준다이기문 이기문 에서는 이

러한 표기 특성에서 드러나는 표면 음소 중심의 표기를 음소적 표기 표면 음절

중심의 표기를 음절적 표기라고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모두 음소적 음절적 표기인 것은 아니다 음가 없는 초성 을ᆞ ᄋ

중심으로 표기의 경계가 만들어져 음소적 음절적 표기에 단절이 생기기 때문이ᆞ

음절에서의 위치에 따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고 중성의 글자 모양에 따라 초성과 종성의 위

치를 달리 하여 음절 중심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음소적 표기와 음절적 표기를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세기 국어의 표기 특징을

장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장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표기 단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시의 표기Ⅲ Ⅱ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기문 의 음소적 음절적 표기의 적용 여부를 가지고 하기로 한다ᆞ



다 가령 도 알 알 알 어드 열 어르믈 등에서 은 선행ᄋ      

음절에 종성이 있더라도 그 종성을 의 자리로 이동시키지 않음으로써 음소적ᄋ

음절적 표기의 단위가 앞에서 나눠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초성 이 속한ᆞ ᄋ ᄋ

음절 앞에서 나눠지는 표기의 단위는 문장 성분을 구성하는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

이므로 에서는 통사 단위인 어절 중심으로 음소적 음절적 표기가 이루어졌다ᆞ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는 당시의 음소적 음절적 표기가 항상 어절 단위로 적용된 것은 아ᆞ

니었음을 보여준다

말 리 하 용가 제 장

나라 니 리  긋게 시 니석보 

니中間  니브라월석

의 리 니 리 니 은 용언의 관형형인 솔 니 에 의中間 中間      

존명사 이가 결합된 예들이다 의존명사는 항상 수식 성분을 필요로 하지만 문

장에서 자립 명사와 같은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여 독립된 어절을 구성한다 그런

데 는 의존명사가 구성하는 어절을 선행하는 어절에 묶어 하나의 단위처럼 표

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음소적 음절적 기준에 따르는 표기의 단위가 항상 어절이ᆞ

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의 밑줄 친 예들은 어절을 넘어서도 음소적 음절적 표기를 하였다 의존명ᆞ

사가 포함된 어절의 경우 표기의 기준을 어절 경계를 넘어서까지 적용한 이유는

의존명사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의존명사에 조사가 결합된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은 발화 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현희 이러한 예

는 중세국어 성조의 율동 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의 성조

는 기식을 경계로 하는 어절 단위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의존명사가 포함된 어절

은 성조의 율동 규칙에서 독립된 어절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선행 어절의 접사처럼

행동하였다 예를 들어 의존명사가 포함된 의 니 리 의 기저 성조는 

였으나 이 성조들의 연쇄는 거성 이 세 번 연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

이하에서는 표기의 단위를 드러내기 위해 현행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를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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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약김완진 으로 표면에서 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어절 중심의 단어음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러한 의존명사의 음운론적

행위를 유필재 에서는 이병근 에서 제기한 발화음운론의 관점에서 설

명하고자 하였다 어절을 넘어서 일어나는 의존명사의 이러한 교체 현상들은 의존

명사가 형태 통사적 구성으로부터 표면화되고 나서 발화 차원에서 단어로서의ᆞ

자격을 갖지 못하고 접사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필재 에서는 의존명사 조사를 선행 어절 의존명사 조사를 음운

론적 단어로 간주하여 발화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이면 의

존명사가 포함된 어절은 선행 어절의 접사처럼 결합되어 선행 어절과 함께 형성하

는 음운론적 단어로서 간주되는 바 의 예들도 음운론적 단어라는 발화 단위의

표기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표기 예들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올 아 시고석보須達  

제 나라 로 갈 쩌긔석보

이 해 이르 쩨도석보精舍 

몯 빼니법화

에서 경음화가 일어난 적 제 바 등은 모두 의존명사이다 관형사형 ᄅ

뒤의 경음화 현상은 어절을 넘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이 현상의 결과를 반영

한 의 표기도 음운론적 단어로써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운론적 단어 단

위로 일어난 경음화 현상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 예들도 음운

론적 단어 중심의 표기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형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 현상은 의존명사에 국한되어 나타나는ᄅ

것은 아니었다 관형사형 어미 뒤에 자립명사가 오더라도 자립명사의 두음ᄅ

이 경음이 될 수 있는 음이라면 와 같이 경음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듸 가 들 찌비 쎠 이도다 고석보 

에舍衛國 올 길헤 석보



차반 쏘리 워즈런 거늘석보

에서 알 수 있듯이 자립 명사 집 긿 소리 등이 관형사형 어미 ᄅ

뒤에서 경음화되었다면 경음화된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의 들찌비 올싸

길헤 쏘리도 과 같이 어절을 넘어서 일어난 경음화의 결과를 표기한 것 

이므로 이 예들도 발화음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의

집 소리 등은 자립명사로서 선행 어절에 결합된 접사처럼 행동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예들을 의 예들처럼 음운론적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

다 자립 명사에 일어난 이러한 경음화 현상의 적용 단위를 음운론적 구로 간주

한 유필재 의 논의를 따른다면 는 발화 차원의 음운론적 구 단위로 설

명할 수 있다

의 예들을 바탕으로 하면 표면 음소를 모아 음절 단위로 표기한 당시의

음소적 음절적 표기는 어절 음운론적 단어 음운론적 구 등 다양한 단위에 적용ᆞ

되었다 이 단위들 가운데 어절은 일반적으로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을 가리키지

만 이러한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은 곧 발화 단위로서의 어절이 된다 그러므로

와 의 예들을 고려하여 발화단위로서의 어절이 포함되는 음운론적 단어나

음운론적 구를 모두 포괄하면 세기 국어의 표기는 발화 단위를 중심으로 표기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 예들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재고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니 샨 로  호리 다석보

제 홀 로 게 라석보 

어린 이 니르고져 배 이셔도훈민정음 언해百 姓  

바 건너 제 용가 제 장

셤 안해 자 제 용가 제 장

음운론적 행위와 통사적 기능이 일치하지 않아 인접한 통사 단위와 함께 음운론적 단어를 형성하

는 의존명사 부정 부사 보조용언 등이 세기 표기에서도 모두 동일한 표기 특성을 보여주는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존명사가 자음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부정부사 안은

세기 문헌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오다가 보조용언으로 사용된 경우도 거의 보이

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대국어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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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 같이 의존명사가 포함된 어절이지만 과 달리 선행 어절

과 분리하여 표기한 예들이고 는 와 같이 관형형 다음에 오는 의존ᄅ

명사가 경음화되는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이지만 와 달리 선행 어절과 분리하여

표기한 예들이다 의 예들은 발화 단위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의

예들과 달리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을 중심으로 한 표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

하면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이기는 하지만 발화 단위로서의 어절은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통사 단위와 발화 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항상 발화 단위 중심으로만 표

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의 예들을 고려하면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과 발화

단위로서의 어절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 중심으로 표

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는 와 같이 통사 단위인 어절을 뛰어 넘어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와 달리 통사 단위인 어절을 중심으로 표기하면서 표면음

을 도출할 수 있도록 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관형사형 다음에ᄅ

을 쓰고 그 다음 어절의 첫 자음을 전청자로 써서 통사 단위인 어절 단위를ᅙ

중심으로 표기하면서도 발화 단위의 표면음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통사 단위와 발화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행 어절의 마지

막 자음자와 후행 어절의 첫 자음자의 결합을 통하여 표면음을 도출해 낼 수 있도

록 표기한 것이다 와 같이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을 중심으로 표기하면서도

발화 단위의 표면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 표기는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길히 입더시니용가 제 장

길헤 머므르 지비라석보

빗 나 여희 디니월석 

은 관형형 다음에 오는 어절이 의존명사인 의 예들과 달리 자립명사인ᄅ

경우이다 의 자립명사도 관형사형 다음에 경음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ᄅ

의 예들도 와 같이 표기상으로는 통사단위로서의 어절을 중시하면서 어절

경계를 넘어서 일어나는 경음화 현상은 과 의 결합을 통하여 표면ᅙ ᄀ ᄌ ᄃ

의 경음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선행음을 파열시키지 않고 다



음 소리를 경음으로 실현하도록 하는 은 과 같이 표기와 발화의 단위가 일ᅙ

치하지 않을 때 표기 원칙을 지키면서 발화 차원의 표면음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

는 기능을 가졌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기 국어 표기 단위는 원칙적으로 발화 단위와 통사 단위

가 일치하는 어절이었다고 할 수 있다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이 발화 단위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 중심으로 표기할 수도 있었고 발화 단

위로서의 어절 중심으로 표기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표

기의 단위인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 중심으로 표기하면서 문자들의 결합을 통하여

발화 층위의 표면음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기의 특성III.

훈민정음 창제 후 세기 국어를 훈민정음만으로 표기한 것은 아니었고 한

자와 훈민정음을 함께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자어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훈민

정음만을 사용한 문장이나 구절이 나타난다 한자와 훈민정음을 함께 사용하든

훈민정음만 사용하든 표기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통사 단위와 발화 단위가 일치

하는 어절이었다 이러한 어절은 대체로 명사나 용언 어간과 같은 실사와 조사나

어미와 같은 허사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들 어절을 구성하는 실사와 허사의 표기

방법은 한자와 훈민정음을 함께 쓸 때와 훈민정음만으로 쓸 때는 동일한 표기

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용비어천가 의 다음 표기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

표기의 관점에서 과 의 기능에 대하여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은 단순히 자ᄋ ᅙ ᄋ

음이 없는 음절의 초성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은 앞 소리를 파열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다음ᅙ

에 오는 소리를 경음으로 실현하도록 하는 기호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환경의 경우

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고유어의 표기에 있어서 과 은 표기의 차원에서 독자적인 기능을ᄋ ᅙ

갖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어절을 나타내며 관형형 다ᄋ ᄅ

음의 은 어절이 끝남을 알려줌으로써 표기 단위를 표시하면서 표면의 발화 층위의 표면형을ᅙ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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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샤 일마다 이시니海東 六龍 天福

이 시니 용가 제 장古聖 同符

불휘 기픈 남 매 아니 뮐  

곶 됴코 여름 하 니 용가 제 장

과 같이 한자와 훈민정음을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이 이시니六龍 天福 古聖

이 등과 같이 실사는 한자로 허사는 훈민정음으로 표기하였다 그리하여 실사는

형태가 고정되지만 허사는 선행 음절의 조건에 따라 교체된 이형태가 표기되었다

그러나 와 같이 훈민정음만으로 표기할 때에는 명사나 용언 어간 같은 실

사와 조사나 어미 같은 허사가 결합된 어절은 다양하게 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표면 음소를 음절 단위로 모아서 표기하였으나 실사의 형태를 밝혀 적은 예들도

나타나고 문자들의 결합을 통하여 표면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 표기들도 보인

다 이와 같이 다양한 표기의 특성을을 실사가 허사와 결합되는 네 유형으로 나누

어 검토하기로 한다

실사 허사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은 모음으로 끝나는 실사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허사가 결합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실사와 허사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모음 연쇄를 피하고자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모음 연쇄를 피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실사와 허사의 경계에

서 모음 탈락 반모음화 반모음 나 의 첨가 현상 등이 일어나는데 이들 현상

이 일어나면 해당 음운현상이 일어난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즘겟 가재 연 니 용가 제 장 톤 자히용가 제 장  키석보

에서 는 자음을 는 모음을 는 실사의 마지막음을 제외한 나머지를 는 허사의 첫 음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가山行 이셔 용가 제 장

일워시니 용가 제 장 너교석보 려 와 석보

하 해 갯다가 석보 부톄석보 손톱과 바혀석보

두리여석보 예 석보 모도와금삼 초

와금삼

은 실사의 크 가지 가 에 허사 오 이 애 아가 각각 결합되면서

일어난 실사의 가 탈락된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는 실사ᅳ ᅵ ᅡ

일우 너기 리 오 부텨 바히 등에 허사 어시 오 어 아 이佛 

어가 각각 결합될 때 일어난 활음화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은 실사

두리 모도 초 에 허사 어 에 아 아가 결합되면서 참가된 나 

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이 유형에서 교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실사와 허사의 기

저형은 그대로 표기하였다

는 모음으로 끝나는 실사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허사가 결합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음운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실사는 기저형과 표

면형이 같은 형태를 유지하여 실사는 고정된 형태로 표기되었다 마리 월인

상 보 려뇨석보 가며석보 등에서 보듯이 실사는 고

정되지만 허사는 이형태들이 그대로 표기되었다 가령 을 를 등과 같은 

이형태들은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교체되는 이형태이지만 선행하는 실사가 모음

으로 끝나고 그 모음이 양성모음일 때 선택되는 환경에서는 선택되는 이형태 

쏘샤용가 제 장 년글 주리여용가 제 장 등에서는 허사 내에서 활음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활음화 현상이 일어난 결과를 표기하였다 그리고 년글 주리여용가 제 장 와

같이 허사 내에서 첨가 현상이 일어날 때에도 현상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물론 탈락 현상

이 일어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탈락이 일어난 결과를 표기하였다

실사에 계사 이 가 결합되고 그 뒤에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면 이 로 바뀌ᄀ ᄀ ᄋ ɦ

는데 이러한 현상 역시 표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예 고지오곶 이 고 등 그리고花

이 유형에서 나모 과 같이 어간이 비자동적 교체를 보여 나모와 같이 일부 형태가 유형

에 속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나모도 남 등과 같이 실사와 허사의 형태 모두 각 이형태를 표기

에 반영하였다 이와 같이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비자동적 교체의 표기에 대해서는 후술할 Ⅲ

장의 뒷부분의 논의 내용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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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대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표기에서 실사는 대체로 형태

가 고정되었지만 허사는 이형태를 표기하여 한 형태로 고정되지는 않았다

은 자음으로 끝나는 실사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허사가 결합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도 음운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실사의 기저형이 그대로 표기에 반

영되었다 그러나 이 유형에서는 실사의 마지막 자음을 그 다음에 오는 모음 어미

를 연철표기할 것인가 분철표기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실사와 허사의 연철표기

와 분철표기가 표면 음소를 표기에 반영한다면 음소적 표기 원칙은 문제되지 않지

만 분철표기를 하면 음절적 표기 원칙을 따르지 않은 표기가 되므로 이 유형에

속하는 의 예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모 석보 누니석보 바다월인 제 장 매 용 

가 제 장 지븨셔석보 그르세월인 제 장 지 니석보

연 니용가 제 장

눈에제 장 담아제 장 일훔이시니제 장 제 장 힘이제

장 살이제 장 제 장 담 샤미 제 장 숨엣더시니 

제 장 여름을제 장

은 실사와 허사를 연철표기한 예들이고 는 불청불탁자로 끝나는 실사

가 모음 허사를 만나는 환경에서 실사와 허사를 분철표기한 월인천강지곡 의《 》

예들이다 월인천강지곡 에서 이 환경에서 체언과 조사의 결합은 규칙적으로《 》

분철표기하였지만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은 연철표기하기도 하고 분철표기하기

도 하였다 그런데 이른바 음절적 표기 원칙을 따르지 않은 이러한 분철표기

는 이 음가가 없으므로 음소적 표기의 관점에서 보면 연철표기한 것과 차이ᄋ

가 없다 발화의 차원에서 보면 분철표기한 의 예들도 표기된 문자들의 결합

의 예에 종성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은 정음 창제 후 초기 문헌에서는 어중의 초성ᅌ ᅌ

에도 자주 사용되었지만 이 그 나 공손법의 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 

종성 위치로 자리를 옮겨 표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기 특성이 이 갖는 특수한 음성적 요ᅌ

인에 의한 것인지 유성자음의 분철표기라는 순전히 표기의 요인에 의한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려

우나 다른 불청불탁자와 달리 세기 후기에 간행된 대부분의 문헌에서 유독 만 분철표기된ᅌ

다는 사실은 당시의 일반적인 표기 경향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섭 를

참조하기 바람



을 통하여 표면 음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표기한 예들이라 할 수 있다

는 자음으로 끝나는 실사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허사가 결합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실사의 마지막 자음에 자음 허사가 결합되어 흔히 음운현상이 일어난

다 실사의 마지막 자음과 허사의 첫 자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한 음운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실사의 마지막 자음이 종성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음운현상과 표기의 관계는 달라진다 특히 실사의 마지막 자음이 종성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운현상이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지므로 표기도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해질 수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실사의 자음이 종성에 속하는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실사의 마지막에 오는 종성 자음자는 이다 이ᄀ ᄂ ᄃ ᄅ ᄆ ᄇ ᄉ ᄋ

가운데 먼저 실사의 마지막 자음이 유음 인 경우를 보기로 한다ᄅ

노니 훈민정음 언해 아 두초 사 니 석보  

입게 사노 다월인 제 장 이플 여노라 두초 우 다 두초 

받 가 아비두초 니라월석 노다가석 

보

은 로 끝나는 실사에 으로 시작되는 허사의 연결체에서ᄅ ᄂ ᄅ ᄂ ᄅ

탈락현상이 일어나 이 탈락된 결과를 표기한 경우이다 세기의 표기에서는ᄅ

모음이든 자음이든 탈락현상이 일어나면 예외 없이 탈락된 결과를 표기하였다

와 같은 유음화 환경에서도 로 유음화된 표기는 보여주지 않ᄅ ᄂ ᄅ ᄅ

는다

글 월석 슬 니능엄경 슬노니두초 슬노라 

두초 슬놋다두초 알노니월석 할놋다월석

니 능엄경 일논디라 능엄경 일 니라 능 

엄경 일 니능엄경

이와 같이 문자들의 결합을 통하여 표면음이나 표면 음절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기 이

후에 점차 기저에 가까운 형태를 적으려는 쪽으로 표기의 흐름을 타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

섭 의 제 장 분철 표기의 발달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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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들은 각각 긇 슳 앓 핧 잃 에 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된ᄂ

단어들이다 이들 어간말 자음군 은 다음에 이 오게 되면 이 탈락되어ᄚ ᄂ ᄒ

연결체가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연결체는 이 탈락 현상이 적ᄅ ᄂ ᄅ ᄂ ᄅ

용되어 유음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지만 와 같이 어간말 자음군에서는ᄚ

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이 탈락되어 연결체가 만들어진다 그ᄂ ᄒ ᄅ ᄂ

러나 와 같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연결체에서는 탈락 현ᄅ ᄂ ᄅ

상이 일어나지 않아 유음화 환경이 된다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둔 이 환경에

서 현대국어라면 할른 핧 는 알른 앓 는 짤리 짧 니와 같이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지만이병근 세기 문헌에는 의 예와 같이 유음화된 표

기가 보이지 않는다

사실 연결체에서 구강에서 파열되지 않은 설측음 다음에 이 이어ᄅ ᄂ ᄂ

진다면 은 일반적으로 이 파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음되므로 뒤의ᄂ ᄅ ᄅ

이 인지 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설측음 다음에 오는 을 발음ᄂ ᄂ

할 때 혀 옆으로 공기를 내보내느냐 구강의 기류를 차단하고 비음성을 가미하느

냐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 예들을 유음화가 일어났지만 유음

화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니능엄경

의 다음에 표기된 이나 슬 니능엄경 일 니라능엄경ᄅ ᅙ  

등의 표기는 과 을 분리하여 을 발음하도록 하는 다시 말하ᄔ ᄅ ᄂ ᄂ

면 다음에 이 로 유음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표지가 아닌가 여겨ᄅ ᄂ ᄅ

진다 의 표기는 다 니라닿 훈민정음 언해 한숨 디 딯 월석ᄔ  

등에도 나타나는 바 이들 예에서 은 로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ᄔ

종성 가운데 은 비음화 현상과 관련된다 은 종성이ᄀ ᄃ ᄇ ᄀ ᄇ

비음을 선행하는 경우이고 는 종성이 비음을 선행하는 경우이다ᄃ

이러한 사정은 동일한 환경을 갖는 파생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아 긔 니피 니袞服 

용가 제 장 와 같이 아 과 님이 결합된 파생어의 경우 이 앞에서 탈락되어 아ᄅ ᄂ

님월인 제 장 으로 나타나는 예들도 보인다 이러한 탈락 현상이 일어나면 탈락된 형태를

이러한 탈락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탈락되지 않은 형태를 표기하였다

송철의 에서는 세기 국어에서 을 선행하는 탈락 현상이 있었음을 고려하여ᄂ ᄅ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먹노 다월인 제 장 네 가락만 견주아월석 닙 니월 

석 고기잡 남명 상 한 도 업 니월인 제福 

장 아니 듣 다석보

몬놋다몯 두시 건노니걷 두초 니라 

두초 해 두초 누른 몰애 니    

두초

과 같이 앞에서 어간말 은 비음화가 일어난 표기를 보여주지 않ᄂ ᄀ ᄇ

는다 그러나 와 같이 어간말 은 앞에서 으로 바뀐 비음화의 결과ᄃ ᄂ ᄂ

를 보여준다 과 의 차이가 당시의 비음화 현상의 적용에 차이인지 표

기의 차이인지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비음화 현상이 음소 연쇄상의 제약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중시하면 당시의 비음화 현상도 현대 국어에서와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음화 현상이 통시적으로 만이ᄃ

아니라 도 비음화되는 방향으로 그 적용 영역이 확대 이미 세기에ᄀ ᄇ ᄃ

이 앞에서 비음화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ᄀ ᄇ ᄂ

표기가 모두 실제의 음성형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라면 만

이 실제의 음성형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와 같이 도 앞에서 항상 비음화된 표기를 보여주는 것은 아ᄃ ᄂ

니었다

몯 니 몯 월인 제 장 싣남기 것듣놋다것듣 두초 흗 

도다흗 두초 걷놋다걷 금삼 귀예 듣논가월

인 제 장

와 만 놓고 볼 때 앞에서 의 비음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났는지ᄂ ᄃ

수의적으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표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앞에서 의ᄂ ᄃ

비음화는 수의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간주되지만송철의 비음화 현

상이 음소 연쇄상의 제약으로 인한 현상이라는 점을 중시하면 필수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이기문 전자의 경우였다면 당시의 표기

는 음소적 표기이지만 후자의 경우였다면 비음화를 반영하지 않은 표기는 음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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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가 아니다

의 비음화 현상과 관련하여 비음 앞에서의 표기를 살펴볼 필요가ᄃ ᄂ ᄒ

있다

노티 말라두초 곳 비코 월석 토석보

빋 니빟 법화 곳 빋 닌남명 하 

논 다놓 두초 딘 딯 두초 딘놋다딯 두 

초 전노라젛 두초 다 니라닿 훈민정음 언

해 한숨 디 월석

빗 오니 법화 저 니용가 제 장 노 고 석보  

형태소의 기저형에 있는 이 을 만나면 격음화 현상이 일어나ᄒ ᄀ ᄃ ᄇ ᄌ

과 같이 격음화된 표기로 나타난다 어간 다음에 이 오게 되면ᄒ ᄂ

와 같이 중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 경우

은 과 같이 중화된 을 표기하기도 하고 과 같이 비음화된ᄒ ᄃ ᄂ

을 표기하기도 하였다 앞의 을 으로 한 표기는 의 중화 현상에ᄂ ᄒ ᄃ ᄒ

대한 표기자들의 인식을 반영한 는 기저에서 표면형을 도출하는 추상적인

중간 과정의 표기이다 현대국어에서 은 어떠한 경우에도 표면에서 으로ᄒ ᄃ

실현되지는 않는다 결국 당시 표기자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추상적인 표기인

를 제외하면 위의 예들은 어간말 이 후행하는 음과 결합되어 격음화를ᄒ

일으키거나 후행하는 음에 동화된 결과를 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어간말 은 앞에서 필수적으로 비음화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ᄒ ᄂ

의 연결체에서 이 바뀐 것으로 표기한 은 앞에서 자동적ᄃ ᄂ ᄒ ᄃ ᄂ

으로 적용되는 비음화 현상을 고려한 표기로 간주된다

적어도 어간말 은 앞에서 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승재 에서는 이ᄒ ᄂ ᄃ ᄒ

으로 되는 중화 과정을 설정하지 않고 이 직접 으로 동화된다고 하는 주장하기도 한ᄃ ᄒ ᄂ

다 이러한 현상 자체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와 같은 예들은 이 앞에서 으로 바ᄒ ᄂ ᄂ

뀌어 실현되는 도출 과정에 대한 표기자들의 인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

하면 이 앞에서 항상 으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표기자들은 어간말 이ᄒ ᄂ ᄂ ᄒ

으로 중화된 다음에 에 동화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ᄃ ᄂ



세기 국어에서 이 앞에서 비음화되는 것이 필수적인 현상이었다면ᄃ ᄂ

와 마찬가지로 와 의 예들도 음소들의 통합에서 적용되는 자동적

인 비음화 규칙을 통하여 표면의 비음을 도출할 수 있는 표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연결체와 연결체의 표면형은 같으며 표기는ᄃ ᄂ ᄂ ᄂ ᄃ ᄂ

이 앞에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비음화 규칙을 전제로 어간의 형태를 중ᄃ ᄂ

시한 표기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 표기와 마찬가지로ᄃ ᄂ ᄀ

과 의 표기도 어간의 기저형 또는 기저형에서 표면형을 도출하는 중간ᄂ ᄇ ᄂ

과정의 형태를 적되 각 음소 연쇄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음운론적 교체 현상을

적용하여 표면의 음성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제 등 종성에 속하지 않는 자음들을 검토하기로 한다ᄌ ᄎ ᄏ ᄐ ᄑ

등으로 끝나는 실사 다음에 모음 허사가 오면 당시 표기는ᄌ ᄎ ᄏ ᄐ ᄑ

연철표기되어 표면 음절을 표기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실사의 마지막 자음 ᄌ

다음에 자음 허사가 오면 은 으로 은 으로 은 으ᄎ ᄌ ᄎ ᄉ ᄏ ᄀ ᄐ ᄃ

로 은 으로 표기하였다 단 용비어천가 와 월인천강지곡 에서는 자ᄑ ᄇ 《 》 《 》

음 허사가 오더라도 실사의 형태음소를 밝혀 표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세기

문헌에서는 으로 끝나는 실사 다음에 자음 허사가 오게 되면 실사의ᄌ ᄎ ᄌ

을 대신 으로 표기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조 와 마 와 같ᄎ ᄉ ᄃ  

이 다음에 오는 자음을 각자병서로 바꾸어 표기하고 어간의 은 아ᄌ ᄎ ᄌ ᄎ

예 표기하지 않은 예들도 보인다 이러한 조 와 마 와 같은 예들의 출현도 

음운현상과 표기의 대응 관계에 대한 당시의 표기 특성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조 와 마 는 어간 좇 과 맞 에 겸양법 선어말 어미 이 결합된  

형태로서 좃 맛 로 표기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졷 맏 로 표기   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조 와 마 가 좇 과 맞 에 어미가 결합된 어형 

의 표기로서 조 와 마 의 출현은 좇 아와 맞   

이와 같은 기저의 형태소들의 결합형에 대한 당시의 여러 유형적 표기를 검토해

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의 다 니라와 같은 표기는 음소적 표기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음절적 표기라고는

할 수 없다 음절적 표기가 되려면 단 니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기 국어 표기의 단위와 특성

좇 니용가 제 장 높고 용가 제 장 믈 깊고용가 제城

장 좇거늘용가 제 장 좇 거늘용가 제 장 깊거다 월석

곶용가 제 장 월인 제 장

졷 좇 월석 고엱 월석 맏 오니 맞  

능엄경 맏 맞 월석

좃 월석 좃 와법화 좃 디월석  

맛 란 석보 맛 월석  

조 리좇 월인 제 장 조 더니좇 월석 마 오   

맞 능엄경 연 고엱 석보 바 니받 석보 

무 묻 월석

은 각 형태들의 결합에서 실사 즉 어간의 기저형으로 그대로 표기한 예들

로 주로 용비어천가 와 월인천강지곡 에 나타난다《 》 《 》 는 겸양법 선어

말 어미가 결합되었을 때 어간의 이 으로 표기된 유형이다 도ᄌ ᄎ ᄃ

와 동일 환경에서 나타나는 표기로서 종성 을 으로 표기한 유형ᄌ ᄎ ᄉ

이다 는 을 형태음소로 갖는 어간이 으로 시작하는 형태와 결합ᄌ ᄎ ᄌ

될 때 후행하는 을 각자병서로 표기하고 어간의 을 표기하지 않은 유ᄌ ᄌ ᄎ

형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와 표기 유형의 공존과 의 도출 과정이다

당시의 종성법은 곶 의갗의 종성 표기 을 으로 적는ᄉ ᄌ ᄎ ᄉ  

다 고 한 훈민정음 종성해에 따른 표기는 이다 이 표기 유형이《 》

을 당시의 현실음을 표기한 것으로 간주하면 를 도출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

로 유형의 표기가 나타나는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에서

이러한 표기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형태음소적 표기라고 할 수는 있을지는 좀더 생각해 보아

야 할 것이다 형태음소적 표기라고 한다면 모든 형태소의 형태음소를 표기에 반영해야 하겠지만

의 예들은 명사나 동사의 어간 즉 실사의 형태음소만 표기에 반영할 뿐이지 허사는 어디에

서도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좇 니좇 용가 제 장 와 좇 거늘용가 제 장 을 보 

면 알 수 있듯이 어간의 좇 은 그 형태음소를 밝혀 표기하였지만 겸양법 선어말어미의 경우

의 환경에 따라 그 이형태 을 모두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      

은 현대 국어 맞춤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현대 국어 맞춤법을 형태음소적 표기라고 할

때에도 실사와 허사를 나누어 실사에만 적용되는 표기의 특성으로서 국한해야 할 것이다



까지의 표기 유형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태음소 이 으ᄌ ᄎ ᄃ

로 중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을 마지막 형태음소로 갖는 용언 어간들은 겸양법 선어말 어미ᄌ ᄎ

이 결합될 때에 을 으로 표기한 유형이다 이 유형의 표기가 나ᄌ ᄎ ᄃ

타나는 이유는 김주필 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 여러 이형태를 음운

론적으로 조건지어진 것으로 이해할 때 가능하다 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다음ᄃ

에 으로 교체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형태음소가 인 경우에 이ᄌ ᄎ 

선택되는 이유도 이 으로 중화되어 의 이형태들 가운데 이ᄌ ᄎ ᄃ  

선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 표기에 대해서

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 앞에서 으로 중화된 다음 그 이 후행ᄌ ᄎ ᄌ ᄃ ᄃ

하는 을 경음화시킨 다음 탈락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ᄌ

당시의 용언 어간과 겸양법 선어말 어미의 이형태들의 결합이 음운론적으로 조

건지어진 것으로 이해하면 는 당시의 음운현상 음절말 자음의 중화 현상이

잘 반영된 표기이다 이와 달리 은 당시의 종성 원칙에 따른 표기라고 생각

된다 훈민정음 초성체계의 치음에는 이 할당되어 있다 이들은 모《 》 ᄉ ᄌ ᄎ

두 치조음으로서 조음 영역이 같을 뿐만 아니라 나 앞에서는 구개음으로 실현

되었다는 점에서 행동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음절말 위치에서 이 으ᄌ ᄎ ᄃ

로 중화되었고 그리하여 과 이 달랐다면 종성법의 규정과 음절말 자음의ᄃ ᄉ

중화 방향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표기 규정과 음운현상의 이러한

차이로 인해 는 중화현상을 반영한 표기로 은 종성법을 따른 표기로

간주된다

이렇게 보면 의 각 표기 유형은 좇 고 맞 에서 조 고 마 로 도   

출되는 여러 음운현상을 표기한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음운현상들은 실

사의 형태음소를 밝혀 적은 좇 고 맞 에서 표면형인 조 고 마 로 도   

출하는 과정으로 어간말 자음의 탈락 어간말 의 중화 겸양법 선어말 어ᄌ ᄎ

이 경음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 유형의 표기를 중화 현상과 전혀 관련없는 표기라고ᄉ

할 수도 없다 종성법의 표기 방향에 따라 중화된 을 으로 적는다 하더라도 은 다음 음절ᄃ ᄉ ᄉ

로 넘어가 무성 폐쇄음을 경음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들 조 좇 디 내훈 

의 조 처럼 이 다음 소리를 경음화시킨다고 보면 이 유형의 표기도 당시의 일반적인 발음ᄉ

과 표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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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 경음화 등 세 가지 음운현상을 적용시켜야 하는데 이 현상들은ᄌ

의 유형부터 어간말 의 중화 겸양법 선어말 어미의 초성 의 경① ᄌ ᄎ ② ᄌ

음화 어간 말 자음의 탈락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순서를 적③

용하여 기저형에서 표면형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이면 과 같다

좇 고 맞 이 

이형태 선택 ↓ ↓

좇 고 맞 

중화현상 ↓ ↓

졷 고 맏 

경음화 현상 ↓ ↓

졷 고 졷 꼬 맏

탈락 현상ᄃ ↓ ↓

조 고조 꼬 마  

표면형 졷 꼬 조 꼬 맏 마   

좇 고 맞 이는 실사 좇 과 맞 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겸양 

법 선어말 어미의 이형태 선택 과정인 을 거쳐 과 을 선택함으로 

써 좇 고 맞 가 마들어진다 에 의해 생성된 좇 고 맞 는 어간   

말음 을 의 앞에서 으로 중화하는 중화규칙 에 의해ᄌ ᄎ ᄌ ᄃ

졷 고 맏 가 도출된다 그런데 세기 문헌에는 을 적용한 졷 고또  

는 졷 꼬 맏 와 같은 유형의 표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의 탈ᄃ 

락 규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조 고 마 를 고려하면 졷 고 맏 에   

적용되는 경음화 현상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졷 고또는 졷 꼬 맏 가  

문증되지는 않지만 조 고 마 가 졷 고 맏 에서 도출되는 표면형이라   

고 가정하여 의 경음화 현상을 상정한다면 기저형 좇 고 맞

졷 꼬와 같이 윗첨자 로 표시한 표기형은 세기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 추정형이다

이러한 추정을 받아들이면 먹고 조 입보다 조 등에서 무성 평 폐쇄음ᆞ ᆞ ᄀ ᄃ ᄇ 

다음에 오는 등 경음으로 될 수 있는 평자음은 경음으로 실현되었던 것으로 추ᄀ ᄃ ᄇ ᄌ

정할 수 있다 의 예들과 의 도출과정 그리고 장에서 검토하였던 의Ⅱ



이 에서 표면형 졷 꼬 조 꼬 맏 마 을 도출하는 과정은    

의 이형태 선택 의 중화 현상 의 경음화 현상 의 경음 앞

중자음 탈락 현상에 의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이 도출 과정에서 유형의 표기가 문증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러한 설명

의 부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당시의 문헌에서 문증되지 않는 이유는 당시

표기의 일반 특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세기 국어의 표기에서 허사는 원칙

적으로 표면형을 표기하였지만 허사라 할지라도 첫 자음이 선행어의 말음과의 통

합에서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자동적인 교체에 의한 이형태로 실현될 때에는

대체로 그 음운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형태를 표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실사의 마지막 자음의 표기를 허사의 첫 음과 결합할 때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

진 자동적인 교체를 보이는 경우에는 문자들의 결합을 통하여 표면형을 도출하도

록 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실사의 기저형에서 표면형을 도출해 내는 에서 기저형 도출 과정의 중간적

형태 표면형 등 몇 가지 유형적 표기가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경음화 현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음화 현상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표기

예들이 많은 것은 이 환경에서의 경음화 현상이 음운론적으로 조건화된 자동적인 교체 현상이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의 표기는 이러한 경음화 현상의 특성을 바탕으로 문자들의

결합을 통하여 표면의 경음을 도출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격음화현상이 개재하는 니

와 니의 공존이나 비음화 현상이 개재하는 니와 니의 공존도 이러한 맥락에서  

이해가 가능하다

의 이형태 선택과 묻 무 의 출현 이유에 대해 이익섭 송철의 에서  

는 본고의 논의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익섭 에서는 졷 과 같은 표기는

순수히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고 졷 을 어간 말음 어간이 어ᄃ ᄉ

간 말음과는 달리 아닌 을 취하는 현상과 평행시키려는 유추적인 표기법으로 추정하 

였다 송철의 에서는 말음 인 용언 어간이 과 결합하는 경우 어간 말음ᄃ ᄃ

이 탈락하면서 이 이 되는 묻 무 을 고려하여 이 이 되는 것을 역으ᄃ ᄌ ᄍ   

로 유추하여 조 으로부터 졷 을 이끌어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추적 표기 

법 이 이 되는 현상 역유추 등이 세기 국어의 표기와 음운현상으로 일반화될 수ᄃ ᄌ ᄍ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표기 기준에 따라 겸양법 선어말 어미 은 어말어미 고가 다음에 꼬로 표기ᄇ

되지 않는 것처럼 으로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이러한 실사와 허사의 표기 특

징은 현대국어 맞춤법에도 그대로 이어져 형태를 단일화하여 적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표기상의

특징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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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형에 순차적으로 음운현상이 적용되어 도출된 실사의 표면형은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자동적인 교체 현상에 의한 이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은 음운론적

으로 조건지어진 자동적인 교체 현상에 의한 실사의 이형태들은 기저형 도출 과

정의 중간형 표면형 등 몇 가지 유형적 표기가 가능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실

사의 유형적 표기들을 통하여 세기 국어 표기의 특징은 문자가 담당하는 음소

들의 결합에 음운규칙을 적용하여 표면형을 도출해 낼 수 있다면 표면형을 도출

해 낼 수 있는 과정에 있는 형태들을 다양하게 표기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음운 현상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실사의 표기 태도와 달리 실사의 이형태가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교체형이라 하더라도 자동적인 교체 현상이 아닌 경우에

는 반드시 교체된 표면형을 표기하였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세기 문헌에 보이는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비자동적인 교체를 보이는 경우에는

과 같이 표면형을 표기에 반영하였던 것이다

남 용가 제 장 굼긧석보 심거석보

나모도석보 구무석보 시므고석보

놀 용가 제 장 로 석보 올아석보獐 粉 

원각경 상 오 게석보 기르고능엄경 

호면금삼 리월석 블러석보得 

와두초 니라훈민정음 언해 브르게 능엄경 

용가 제 장 아도남명 하 어남명 상  

아 월석 며남명 하 그 며 두초  

은 나모와 유형의 교체 는 가 와 갈 유형의 교체ᄋ 

은 와 유형의 교체 는 아 와 유형의 교체로서 휴지ᄅ ᄋ   

나 자음 앞에서는 나모 노 아 가 각각 모음 앞에서 남 놀ᄀ ᄋ ᄅ   

로 실현되어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이형태들로서 비자동적인 교체를 보이ᄋ

는 유형들이다이기문 이 외에 과 이 후행하는ᄃ ᄅ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비자동적으로 교체되는 이른바 불규칙 용언 역시ᄅ



과 같은 방식으로 교체된 이형태를 표기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실사의 교체형에 대한 이러한 표기 특성과 달리 허사는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

진 이형태든 형태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이형태든 와 같이 표면형을 그대로 표

기에 반영하였다

보 월석 시르믈두초 구룸과월인 제 장 마초아

석보 머굼과월석 와두초 오도다 월석

가지로다두초 어렵도소 다석보 겨샤매

용가 제 장 둘 아니로 월석 초 용가 제 장 굳  

니용가 제 장 닙 월석 보 더니월석 닙   

고월석 티 달오월석 사니거늘 월석  

바 리어늘용가 제 장 오나 월인 제 장 

에 허사의 이형태들을 모두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허사의 경우에는 음운

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이형태들이나 형태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이형태들을 모두 그

대로 표기하였다 대격 조사 를 을 주제격 조사 는 은ᄅ ᄂ   

처격 조사 에 애 속격 조사 의 공동격 조사 과 와 감탄의 선어말어미

도 로 돗도소 롯로소 겸양법 선어말어미     

의도법 선어말어미 오 우 로 시아 연결어미 고 오 어늘

거늘 등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이형태뿐만 아니라 형태론적으로 조건지어진

확인법 선어말어미 거 어 나 등과 같은 이형태들을 모두 표기에 그대로 반

영하였던 것이다 세기 국어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허사의 표기 특징은 실사의

표기 원칙의 변화와 달리 현대국어 표기에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실사와 허사가 결합하여 형태 음운론적인 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표면에 실현되는 실사의 말음이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자동적인 현상 주에서도 탈락 현상이 적용된 이형태 음운론적으로 조

건지어진 비자동적인 교체에 의한 이형태 형태론적으로 조건지어진 교체에 의한 이형태 등은 현

대국어 표기에서도 표면에서 실현되는 이형태를 그대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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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IV.

이상 본 연구에서는 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표기의 단위를 살펴보고 그 표기

단위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표기 특징을 통하여 표기 단위 내에 적용되는 표기

원칙을 검토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음소문자인 훈민정음의 창제 후 훈민정음 에서는 음소 단위의 문자들을 음≪ ≫

절 단위로 모아쓰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시의 표기는 음소적 음절적 표기 원칙에ᆞ

따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의 원칙은 현대국어 맞춤법도

세기 국어의 표기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세기 국어의 표기 원칙으로서의 음

소적 음절적 표기 원칙은 표면 음소를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원칙으로 해석하여ᆞ

왔다 그러한 좁은 의미에서의 이러한 표기 원칙은 세기 국어의 많은 표기 예들

을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모든 표기 예들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세기

국어의 표기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표기의 단위를 찾아 그 단위를 구성하

는 요소들의 표기 특성을 통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세기 국어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통사 단위와 발화 단위가 일치하는 어절을

기본 단위로 하였다 통사 단위로서의 어절이 발화 단위로서의 어절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어절 단위로 표기하였으나 발화 단위인 음운론적 단어나 음운론적

구 단위의 표기도 가능하였다 교착어적인 특성 상 국어의 어절은 실사와 허사로

구성되는데 세기 국어의 표기에서 실사와 허사의 표기 기준은 같지 않았다

실사에 허사가 결합될 때 실사의 기저형이 그대로 표면형이 실현되거나 자동적

으로 적용되는 음운규칙에 의해 표면형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표면형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기저형에 자동적인 음운현상을 적용하여 표면형을 도출

할 수 있다면 기저형 또는 기저형에서 표면형을 도출하는 과정의 중간적인 형태

들을 표기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실사와 허사의 결합에서 실사의 표면형이 음운

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자동적인 교체 현상에 의하여 도출되는 경우에는 기저형 기

저형에서 표면형을 도출해 내는 중간 과정의 형태 표면형 등 다양한 유형의 표기

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실사의 말음과 허사의 첫 음을 나타내는 문자들의 결합

을 통하여 표면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사의 표면형이 음운론

적으로 조건지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비자동적인 교체를 보이거나 형태론적으로 조



건지어진 이형태라면 표면형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사의

표기 기준과 달리 허사는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경우나 형태론적으로 조건지

어진 경우 모두 표면형을 그대로 표기하였으나 표면에 실현되는 허사의 첫 소리

가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자동적인 교체 현상에 의하여 도출해 낼 수 있을 때

에는 실사와 같이 음운현상이 적용되기 이전의 형태를 표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세기 국어 표기의 단위와 특성은 현대국어 표기의 원칙과 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세기 국어의 표기나 현태국어 맞춤법에서 표기

의 단위는 세부적으로는 몇몇 차이가 발견되지만 표기 단위가 변한 것은 없다 표

기 단위 내에서의 표기도 실사나 허사 모두 표면형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국어 표기는 세기와 다르지 않다 실사의 표기가 세기에는

표면형을 보다 중시하는 표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현대국어 표기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세기에도 표면형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형태라면 기저형이나 기저형에서

표면형을 도출해 내는 중간 과정의 형태도 표기하였으므로 세기 국어의 표기와

현대국어 맞춤법이 질적으로 차이난다고 하기는 어렵다 표음문자인 한글로 표기

할 때 실사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단일한 형태를 고정시켜 표기하는 한 극단과 발

화하는 표면의 다양한 이형태를 그대로 표기하는 다른 한 극단의 중간 지점을 중

심으로 세기 국어의 표기의 무게 중심이 표면형 쪽으로 얼마간 치우쳐 있었다

고 한다면 현대국어 표기는 기저형 쪽으로 얼마간 치우쳐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기의 차이는 제 단계로 종성 내에 있는 실사의 마지막 자음과 모

음 허사를 분철 표기함으로써 제 단계로 종성 밖에 있는 실사의 마지막 자음을

형태음소로 고정화함으로써 무게 중심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

한 실사의 표기 변화로 인해 영향 받은 것을 제외한다면 허사의 표기는 세기

국어 표기와 현대국어 맞춤법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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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의 초 종성 체계 훈민정음의 이해 한신문화사ᆞ｢ ｣   

이병근 최명옥 국어 음운론 방송통신대 출판부ᆞ   

이승재 구례지역어의 음운체계 국어연구 국어연구회｢ ｣   

이익섭 세기 국어의 표기법 연구 국어연구｢ ｣   

문자의 기능과 표기법의 이상 김형규 박사 송수기념논총｢ ｣   

국어 표기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현규 훈민정음의 문자적 특성과 표기법 한국어문학논총｢ ｣   

이현희 중세국어 명사구 확장의 한 유형 기곡 강신항 선생 화갑 기념 국어학논문집 태학사｢ ｣   

쪽



지춘수 국어 표기사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영균 불규칙 활용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쪽｢ ｣   

황문환 한글 표기법 연구사 한국의 문자와 문자 연구 집문당 쪽｢ ｣   

허 웅 이조 초기 문헌의 표기법에 나타난 문법 의식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   

우리 옛 말본 세기 국어 형태론 서울 샘 문화사－  

－

－

투고일 심사완료일2003. 9. 24 2004. 3. 26： ：◉ ◉

주제어 통사적 단어 음운록적 단어(keyword) (syntactic word), (phonological word),：◉

실사 허사(substantial word), (functional morpheme),

표기단위(units of the writing)


